
석유 메이저 석유화학 투자 감축
원유 탐사․생산에 전력 … 화학제품 시장회복에는 호기 작용

세계 Oil 메이저들이 수익성 하락에 따라 석유화학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Lehman Brothers에 따르면, 석유 메이저들은 최근 경영실적 저조에 따라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투

자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Pure Play에 대한 장기전망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.

Oil 메이저들은 역사적으로 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고 화학자산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화학사업을 육성하는데 

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왔고,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.

그러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화학사업 경영실적이 저조해 자본지출을 줄이고 있다.

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은 총 매출액에서 화학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-10%에 불과한 반면, 미국 기초 

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의 25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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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xonMobil Chemical은 2001년 매출이 200억달러를 넘어 미국 3위의 화학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, Dow 

Chemical 및 DuPont의 기능성 화학제품 부문을 제외시키면 미국에서 가장 큰 화학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.

Shell Chemicals은 2001년 매출이 140억달러를 넘었고, BP의 화학사업부도 1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

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그러나 1999년 화학 프로젝트에 22억5000만달러를 투입했던 ExxonMobil은 2000년에는 15억달러, 2001년에

는 9억달러를 지출하는데 그쳤다. Shell Chemicals은 화학사업 투지감축이 더욱 심해 1997년에는 Montell 인수

금액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나 25억달러를 투자했으나 2002년에는 7억5000만달러로 감축했다.

Lehman Brothers는 Oil 메이저들이 원유 E&P(탐사 및 생산)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는 화학사

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크게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Oil 메이저들의 자본투자 

축소가 화학시장 상승기를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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